
중국 등 저 코스트국으로부터의 수출공세 

고 코스트국에의 압력 계속 증가 

 

1980년대까지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던 소련·중국 등 공산국가들이 무너

지면서 저 코스트 상품이 미국·일본·독일 등의 고 코스트국 시장으로 쏟

아져 들어가고 있어, 디플레(deflation)홍수가 10여 년간 멎을 줄 모르고 있으

며 홍수의 급물살은 더욱 강해지기만 하고 있다. 

이러한 디플레 현상은, 중국은 물론 러시아, 구 동구제국, 터키, 남아시아

의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출공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. 그 중에서도 영

향력이 가장 큰 중국의 경우, 연해(沿海)지역에 살고 있는 1억 4천만명의 소

득이 그 동안의 산업발달로 인해 평균적으로 상당히 오르고 있다. 한편 중국

의 내륙부(內陸部)에는 아직도 12억 인구가 있어, 중국은 앞으로도 장기간 저 

코스트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므로 세계에서 최대의 디플레요인을 내포하

고 있는 국가가 될 것 같다. 

중국으로 인하여 생긴 디플레가 본격적으로 고 코스트국에 영향을 주기 

시작한 것은, 199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

작하고부터 이다. 

그 때까지 디플레 영향권밖에 있던 독일에서도 중국, 구 동구, 터키, 러시

아, 우크라이나 등이 저 코스트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디플레의 영향을 본

격적으로 받게 되었다. 

중국은 섬유제품의 수요공급이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, 수출도 여전히 증가 

추세를 지속하고 있다. 그 반면에 일본은 일본 내에서의 수요공급뿐만 아니

라 수출도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중국 섬유품의 총 생산량



은 2000년에 1,210만톤이었는데, 10.5계획에 따라 2005년의 목표는 1,425만톤

으로 약 17.8%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. 

중국은 2002년 11월에 베이징(北京)에서 중국공산당 대회를 개최하고, 2001

년부터 2005년까지의 10차 5개년(10.5)계획의 정책추진방향을 결정하였는데, 

이 결정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담겨져 있다. 

하나는 중국이 10.5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산당의 지배하에서 

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. 그 동안 반세기에 걸쳐 농

민,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산당이 여러 명분을 내세워 푸대접해오던 지식계급

과 사영(私營)기업가를 받아들여, 소위 국민정당으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. 

또 하나는 새로운 체제로 창의력(創意力)을 후원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

“선부(先富)”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“공동부유(共同富裕)”를 달성하고자 

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.  

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국유(國有)섬유공장이 외국 자

본계 공장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자조노력(自助努力)을 촉진하고, 10.5계

획에 따라 불량채권을 처리해 주기 시작하였다. 중국 방직공업국 산하에는 

2,465개사가 있는데, 그 중 부채비율이 100%를 넘는 약 640개사의 기업은 정

리하기로 하였다. 부채비율은 높지만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개선될 가

능성이 있는 기업 약 200개사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, 이 외

에도 여러 가지의 경영지도 가이드·라인(guide line)을 설정하고 있다. 

중국에서는 남쪽의 홍콩, 심천지구로부터 북상하면서 황해에 접해있는 연

해지역의 산업이 제일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여, 이 지역 주민들의 구매력도 

높아지고, 섬유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. 9.5계획의 마지막 년도인 2000년

의 국내섬유소비량은 700만톤이었으며, 10.5계획이 끝나는 2005년의 목표량은 

860만톤으로 책정되어 있다. 2000년의 국민 1인당 섬유소비량은 6.6kg이었는



데 2005년의 목표는 7.8kg으로 되어있다. 

중국의 인구 약 13억 중에서 연해지역의 선부(先富)인구는 연해지역 등의 

약 1억 4천만명으로서 일본의 총인구보다도 많으며, 이 지역주민의 구매력은 

해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. 일본에서는, 이들 지역의 소비수준도 점차 높아

져 고품질, 고급품, 최신패션이나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

커져 생산기지로만 보던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바뀌고 있다.  

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내륙지방은 아직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, 

내륙지방의 발전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. 

중국의 섬유수출 동향을 보면 2000년에 532억달러의 섬유품을 수출하였는

데 10.5계획의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650억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

다. 외국자본계 공장의 품질 좋은 생산품과 역시 외자계 유통기업의 활동이 

수출증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은 틀림없는데, 중국도 이러한 상황을 잘 

알고 품질 및 기술의 향상이나 신상품 개발력을 강화하고 있어 그 성과를 

주시하고 있다. 

지난 2002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유명 텍스타일전인 쁘르미엘

비죤 전시회에 중국 섬유업계 관계자 700명이 단체로 관람하여 많은 사람들

을 놀라게 하였다. 그 동안 유럽의 텍스타일 전시회에는 홍콩사람을 제외하

면 중국인은 거의 눈에 안 띄었는데, 느닷없이 700명이나 몰려와서 1년 앞의 

텍스타일·트렌드를 두루 보고 갔으니 지금까지 중국을 “저렴한 노동력”이 

풍부한 국가라고만 생각하던 외국의 바이어들에게는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

감하였을 것이다. 중국의 섬유공업이 스스로의 상품 기획력, 생산, 품질 향상, 

판매력을 갖추게 되는 날에는 세계의 섬유 유통구조도 크게 바뀌게 될 가능

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. 


